
“재팬·크리에이션 2003” 섬유 종합 견본시 소개 

 

지난 2002년 12월 4일부터 3일간 일본의 섬유 종합 견본시(見本市)인 “제6

회 재팬·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 JC) 2003”이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출품은 

486개사에서 978개 부스(booth : 칸)에 전시되었다. 

6회째가 되는 “JC” 견본시는 일본 섬유산업에 창의성을 자극하여 유발함

으로써 섬유비즈니스를 진흥 촉진하여 섬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어, 규모의 확대보다는 창의성의 질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

러므로 이번에는 비즈니스지원 방안으로 “JC 프리뷰(Preview)”, “사이버·재팬

·크리에이션(Cyber Japan Creation : CJC)” 등도 새로 도입하였다. 

본 견본시에 앞서 11월에 개최된 “JC 프리뷰”에서는 “양보다는 질”을 위주

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다만 전시장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2003년 

5월의 JC에서는 춘하절 소재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JC 2002”에서는 약 6만 5

천명이 관람하였고, 그 중 도매상 및 상사원(商社員)이 2만여명으로 톱을 차

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패럴에 대해서는 저가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생산품의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고객 개

척, 신규 판로 확대, 신상품 PR 등이 어패럴분야로 기울게 되어, 텍스타일이 

고객의 관심을 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텍스타일이 비즈니스·찬스를 

잡으려면 봉제품 제안기능(縫製品提案機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직업자는 봉제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메이드·인·재팬”이

란 기치아래, 일본의 모든 방적에서부터 봉제에 이르는 기업과의 협동으로 

실에서부터 제직, 편성, 염색가공, 봉제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섬유기술을 연

결시켜줄 수는 없을까? 오히려 그 동안 텍스타일과 봉제가 같은 옷을 만드

는 “공(工)”의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 부자연(不自



然)스럽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 JC는 수출증진에도 주력하였다. 그 동안 연(延) 124개사가 파리, 상하

이(上海), 뉴욕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이들 해외 전시회에서의 전시방법이나 

상담(商談) 등에 문제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세계시장의 무대를 경험하였다는

데 큰 뜻이 있었다. 

“JC 2003”은 “이번 JC는 더욱 더욱 뜨거워”를 테마로 하여 개최되었다. 전

시장에는, 출품업자들의 대표적인 소재만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한 인덱스·코

너(Index corner), 크리에이티브(creative 창조적)한 트렌드(trend)소재를 엄선하

여 전시한 트렌드·코너(Trend corner), 상업생산을 전제로 한 텍스타일·콘테

스트(contest 경연대회)에서 선발된 작품을 전시하는 텍스타일·콘테스트·코

너(Textile contest corner), JC콜렉션(collection)과 조인트 콜렉션(Joint collection)에 

의한 패션쇼뿐만 아니라 각종 섬유 비즈니스 지원사업이 개최되었는데, 이들 

중 몇몇 주요 행사만을 소개한다. 

 

◎ JC 프리뷰 

JC 프리뷰는 JC가 비즈니스를 활발히 개척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새로 

개설하여 JC 종합전시회에 앞서서 개최되었는데, 방문객은 바이어(buyer)만으

로 한정하고 비즈니스와 직결된 패브릭(fabric)상담이 되도록 하였다. 

참가기업은 70개사였으며, 샘플·행어(sample hanger)점수는 3,580점이며, 인

덱스(index:索引)참가기업은 102개사였다. 대규모 어패럴기업, 컨버터(converter) 

등 568명이 방문하였다. 회의장이 협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바이어

가 1∼2시간 동안 전시된 소재나 인덱스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음미하였다고 

한다. 

출품기업들은 초대된 바이어 이외의 입장(入場)을 제한하였으므로 입장객



의 수보다는 질을 중요시한 결과 신규 사업으로서 성공적이었다고 평하고 

있다. 

이번에는 JC의 독자적인 바이어·리스트에 의하여 약 4천명에게 초대장을 

발송하였는데, 출품기업들도 직접 초대장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

었다. 

상품전시에서는 상품의 규격, 가격 등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전시규모에 

비하면 샘플을 음미하기 쉬웠고, 정보도 수집하기 편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상담실(商談室)이나 휴게소가 부족하였다. 

2003년의 JC 프리뷰, 2004 춘하 상담회에서는 출품대상을 JC 출품 텍스타

일 메이커에게만 한정하고, 회의장은 이번 프리뷰보다 3배 되는 전시장을 계

획하고 있다. 비용은 출품점수와 전시 면적에 따라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受

益者負擔)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다음 번 출품자는 100개사 정도를 목표로 하고 JC가 추동절 상품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5월 전시회는 춘하절 소재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 트렌드·코너 

트렌드위원회는 일본의 오리지낼리티(originality : 원형, 독창성)가 넘쳐흐르

는 텍스타일이나 정력적이면서도 크리에이티브한 상품들을 트렌드·코너에

서 발표하였다. 2003년 추동절의 트렌드에 대한 설명은 2002년 7월의 출품자 

설명회에서 행하였다. 

JC 트렌드·코너에서는 “네오·럭셔리(Neo-luxury)”, “소프트·댄디즘(Soft-

dandyism)”, “스포츠·인플루언스(Sports-influence)”, “하이·퀄리티·캐주얼(High-

quality casual)”, “릴랙싱(Relaxing)”,  “네오·포클로어(Neo-folklore)”의 6개 테마

로 시즌(season) 트렌드를 제시하고, 각 테마별로 약 50개 소재를 전시하였다. 



이 외에 “홧쓰·뉴(What's new!)”는 재패니즘·모던(Japanism modern)을 초점으

로 하여 100점의 소재를 전시하였다. 

트렌드·컬러(color)는 일본 유행색(流行色)협회의 협력으로 추동절 16색과 

춘하절 17색의 JC 시즌·컬러를 제시하였다. 트렌드·코너에의 출품은 71개

사에서 1,350점이 되었다. 

인데스·코너는 트렌드·코너와 함께 설치되었으며, 이번에는 마(麻)존

(zone)이 신설되었다. 이 코너에는 302사가 2,937점의 작품을 제시하였다. 

회기중에는 트렌드·뷰(Trend View)책자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매일 트렌드 

설명회와 트렌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트렌드·세미나의 테마는 “주목할 

만한 텍스타일·크리에이션”, “어패럴·패션의 새로운 조짐”, “앞을 내다 본 

유행색” 등이었다. 

 

◎ 패션쇼 

이번에도 도쿄패션·디자이너 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에는 동시 

개최 이벤트(event)인 “에코·프로젝트(Eco-project)”와 트렌드·코너와의 사이

에 있는 갤러리아(galleria)에 패션쇼 회장을 설치하여, 두 이벤트의 상승효과

도 올릴 수 있었다. 쇼의 진행은 티(tea)·코너에서도 모니터로 볼 수가 있었

다. 

JC콜렉션에는 디자이너들이 “하드와 소프트(Hard & Soft)”의 테마로 두 개

의 극단적으로 다른 테이스트(taste)를 하나의 조화된 디자인으로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관중 앞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창조해냈고, “캐주얼·쿠추어·엘

레건스(casual couture elegance)”를 테마로 한 콜렉션 발표도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텍스타일을 어떻게 가먼트(garment)로 표현하느냐의 원

점(原點)에서, 28개 기업으로부터 소요되는 소재의 협력을 받아, 트렌드·코너, 



인덱스·코너, CJC에 출품된 소재와 연계하여 구성되었다. 

조인트·콜렉션은 유니버살(Universal)·웨어·콜렉션, 문화 복장학원 패션

쇼, 뉴·크리에이티브·레저(leisure)·콜렉션, 비슈(尾州)콜렉션 등이 개최되었

다. 

유니버살·웨어·콜렉션은 일본 유니폼·센터가 “세대(世代)를 넘어 받아

들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의재료(衣材料)들”이라는 테마로 7명의 디자이너가 

4개의 본(型)을 베이스(base)로 70점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들 작품은 초기에는 기능을 중요시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액티브(active)

하면서도 즐거움을” 또는 “기능 중시보다는 화려하면서도 귀여운 옷을” 등과 

같은 패션성을 추구한 작품의 발표가 많았다. 

 

◎ 텍스타일·콘테스트 

“JC 2003”의 텍스타일·콘테스트는 250명으로부터 627점의 창작품이 응모

되었다. 이 콘테스트의 그랑프리(grand prix)는 드레스·메이커학원 학생의 

“울·펠트(wool felt)”가 수상하였다. 울·펠트는 플랫(flat)한 펠트를 레이어

(layer : 층)처리하여 입체감(立體感)을 내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에지

(edge)”처리하므로 가벼운 맛의 표현이 뛰어난 울·소재로서 심플(simple)하면

서도 이 시대의 감성을 잘 표현하였다고 평가되어 최우수 창작품으로 선정

되었다. 

우수상에는 “무사시노(武藏野)” 미술대학 대학원생의 “종이와 실을 복합(複

合)하여 새로운 섬유를 표현한 창작품”과 “다마(多摩)”미술대학생의 “스트라

이프(stripe : 줄무늬)를 히트·컷(heat-cut)과 필름·프린트(film print)로 구성하

여 입체감을 낸 창작품”이 선정되었고, 텍스타일·디자인 협회상에는 무사시

노 미술 대학생의 고도의 가공기술을 사용한 창작품이 선정되었다. 



각 부문별 상은 코튼, 실크, 화합섬, 울, 타월, 니트, 복식자재(服飾資材), 편 

레이스(編 lace), 염색·가공 등의 9개 부문에 대하여 우수 창작품을 선정 시

상하였다. 

심사위원장은 “작년까지는 테크닉의 복합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번

에는 경쾌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뛰어난 텍스타일 기법을 발휘한 창작품

이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학생들의 젊고 참신한 창작의욕이 넘쳐흐르는 작

품들이 많았으며, 부문상에 있어서는 공업적인 공정을 충분히 살린 기업다운 

작품의 응모가 많았다”고 심사 소감을 발표하였다. 


